
2023년 WBC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은 한국 야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
난 10년에 걸쳐 절망스러운 결과를 야기한 결정은 흔히 인생에서도 벌어진다. 이
런 결정은 지난 100년에 걸쳐 스포츠에서 발생했다. 여기에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결과가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이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부진이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
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Baseball International Group of Scouts”라는 회사를 세워 그
곳에서 스카우트 업무를 진행 중이고, 현재 CPBL (대만), NPB (일본), 그리고 
MLB (미국) 팀에 정보를 제공 중이다. 지금 KBO 구단과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지
만, 필자는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늘 KBO리그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2021년 올림픽과 2023년 WBC 대회에서 실패의 길을 걷는 대한민
국 대표팀을 보는 것은 슬프다. 2008년 올림픽은 한국 야구가 정점을 찍은 시기이
다. 국가 대표팀은 2013년까지 WBC 대회 전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
였다. 하지만, 2013년 WBC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덜란
드 국가 대표팀에 패했다. 그 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전력 분석 부족이 드러난 시점
이다. 

2013년 WBC 네덜란드전 패배 이후, 한국 야구 대표팀은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경
기력을 보였지만, 2021년 올림픽과 2023년 WBC 대회만큼 실망스러운 정도는 아니
었다. 야구팬과 전문가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근시안적으로 보였다. 이런 방안은 미
래 국제 대회에서 KBO리그가 앞장서는 데 꼭 필요한 장기 비전이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KBO리그를 통해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했다. 김하성 같
은 선수는 MLB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KBO에는 또한 뛰어난 선수들
이 많다. 양의지와 최정처럼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도 뛰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성
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향후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뛸 기회
를 얻게 될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도 여러 명 있다.

흑인 선수가 MLB로 통합되기 전, MLB의 인기와 경기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피부
색 장벽을 부수고 나니, 윌리 메이스, 재키 로빈슨 그리고 로베르토 클레멘테 같은 
선수들이 눈덩이 효과를 일으켜 야구가 성장했고 미키 맨틀, 샌디 쿠팩스, 그리고 
스탠 뮤지얼 같은 백인 선수들은 야구 인기가 다시 올라갔다. 2000년대 초반, 선
수 평가 프로세스는 전력 분석 기법에 저항하는 전직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빌 제임스가 1980년대 초반 세이버메트릭스에 관한 책을 썼음에도 말이다. 지금 메
이저리그는 유소년 야구를 전혀 하지 않고 선수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집중하는 야
구 전문가들로 가득하다. 지난 100년 동안, 야구는 많은 방면에서 진화했고 미래에
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현대와 기아 자동차 부서는 실패하고 있었고 차체 스타일과 신뢰도
를 향상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회사였음에도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1970년대 성공을 거뒀지만, 1990년대 엄청난 후퇴를 보였다. 한
국 자동차 회사는 BMW가 가장 매끈한 차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동차 회사
는 좀 더 내구성이 좋은 차를 만든다는 것을 인정했다. 포드가 1970년대 최고였
고 더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일본과 독일 자동차 회사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계
획을 하고 있었다. 이는 현대와 기아가 가능한 최선의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변화를 얘기하면 장기근속 직원들의 저
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였다. 

KBO에서 선수 육성 (특히 투수)는 전 세계 나머지 리그처럼 똑같이 성장하지 못했
다. 2008년 김선우, 송승준, 장원삼 같은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우선순위는 
2번째였다. 이 선수들이 2023년 WBC 대표팀에 있었다면, 최고의 투수로 분류됐
을 것이다. KBO에서 투수 뎁스 부족은 걱정스럽다. 지난 4년 동안 KBO 구단은 인
스트럭터, 총괄 그리고 새로운 프런트 경영진을 영입해 KBO리그 육성에 도움을 주
고 싶다는 신호를 보였다. 불행하게도, 이런 팀들은 이름값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 이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BMW와 도요타의 행보보다는 1990년대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와 비슷했다. 이런 실수가 놀랍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
럼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르치고,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데려온 사람은 결과보
다는 이미지를 파는 데 더 유능한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면, “세일즈”
하러 온 사람은 유능한 코치, 평가자, 또는 프런트 임원을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했
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 대부분이KBO
에서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 해외에서 실패했고, 잘못된 인사로 여겼다.

그들의 실패는 심지어 KBO 무대에서도 드러났다. 종종 그들의 실패는 문화에 대한 
부적응, 시간 제약 때문이라고 탓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잘못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데려와 진보적으로 발전, 평가,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록 필자가 한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 문화 기저에 깔린 내용
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야구계 외 한국 내 다른 회사가 새로운 사상을 받
아들이면서 만들어 낸 발전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
를 통해 한국은 대단한 음식 문화, 예절, 그리고 언어문화를 유지해왔고 이는 유일
무이한 문화로 존재해왔다.

한국 야구팬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요구할 자격이 된다. 
만약 구단이 국제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원한다면,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된다. 이제 
KBO 구단과 한국 야구가 비효율적인 사고방식으로 국가 대표팀이 부진하게 한 인물
과 방식을 뒤로하고, 10~15년 전 한국 야구의 명성을 점진적으로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는 개발자와 이를 평가할 사람을 선택할 때가 됐다. 리그 차원에서 국제 무
대 실패를 인정하고 더 잘하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
는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다가올 때, 한국 야구는 충분한 재능과 국제 무대에
서 다시 상위권으로 반등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순간이 곧 다가오길 바
란다.


